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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자락과 계곡에 남아 있는 잔설의 반 얼음길을 

저려 밟으며 난해한 음악의 원칙없는 박자에 맞춰 

춤추듯이 걷는 산길. 남은 겨울의 정취 속에 엉덩 

방아 자국을 눈 위에 남기며 가는 재미가 잔설산행 

의 묘비 인가. 겨울의 잔여 속 산행 길은 조금은 아 

슬아슬하지 만, 그 만큼 추억 거 리 가 풍성 하다.

청 량 리 역 통일호. 3월 7일 밤 10시. 구절리 

행. 우리는 간다. 무박 이틀 테백산으로 - 그네들 

잠들어 있는 이밤에 밤을 밝혀 오야（午夜）의 철길 

을 달려간다.

태 백 역 세시 서른점.

역사（驛舍） 의 네온이 함초롬히 안개에 젖은 듯하 

다. 신중노시 의 초봄 이른 새벽. 싸아한 산골바람 

이 어둠의 저 골짜기에서 밀려온다 마치 아직도 

남아있는 어제 내가 있던 그곳의 오염됨을 씻어내 

리려는 듯. 가슴 가득 청아한 공기를 쓸어 안으려 

고 크게 기지개 한 번.

12인승봉고에 열다섯이 지여 시〕벽길 달리길 이 

십여분. 태백산장.

옛날 된장의 찌게향기 에 산채나물의 풋풋함이 고 

향인심과 어우러졌나. 과식하지 않은 일행이 없을 

정도로 실팍진 새벽 조찬.

나른히 밀려오는 졸음을 떨치며 태백산장을 떠 

난 시 각은묘시의 시작.

대백산관리사무소의 외등이 조는 듯 새벽 안개 

속에 아스라하게 우리를 맞이한다. 이를 뒤로하고 

우마차길을 따라 산행은 시작되 었다. 칠흑의 새벽 

길을 헤느렌턴에 의지하며 신-행을 시작하길 한시 

간여. 얼음반, 눈반의 가파른 길을 역갈지자로 기 

다시피 미끄■러지고 엎어지며, 허벅지에 뻐근함이 

전해올 즈음 중간고개 삼거릿 길. 희붐하게 태백의 

준령들이 여명의 빛에 그 수려한 감춰진 곡선미의 

실루엣을 드러 낸다.

KATRI 파이팅 ! 우리의 의 기를 산자락에 울리며 - 

메아리 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, 유일사로 향하는 

이 정표를 지 나 우리 십오인은 간다. 장군봉을 향하 

여. 아침을 여는 새벽의 첨병처럼.

유 일 사（維一寺）.

추녀에 메달려 울리는 해맑은 풍경소리 는 이제 

세속을 떠나 선계에 이그럼을 알려주는 듯하다. 천 

애의 절벽에 안기듯이 앉아 있는 단아한 천년의 수 

노 노장. 지 나는 등산객의 물한잔 청 함에 두양동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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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득 물을 길어 바가지 띄어 내어온 새벽 산사 보 

사님의 그 넉넉한 인심은 이것이 자비이고 부처님 

의 베품이련가. 운무 자욱이 피어오르는 발아래 청 

정한 계곡을 굽어보며 얼음같이 찬 약수 한잔 세 

파에 찌든 폐부를 말끔히 씻어내리 는 듯하다. 수통 

에 하나가득 약수를 채우고 번뇌를 버리려 백팔계 

단을 오르듯 유일사 갈림길 쉼터에 다시 올라 본격 

적으로 산행은 시작되었다. 저만큼 장군봉은 보이 

고.

아자아자! 하는 외마디와 함께 곡예하듯 걷던 이 

부장의 엉덩이 터지는 소리 쿵! 태백산 지형에 변 

화는 없었는지, 나는 몰라.

예상외로 안정감있 게 산행을 주도하며 나를 앞세 

우신 영감님의 한 말씀. "역시 이부장답게 활기차 

긴 한데, 조심해” 이건 진한 애정표현이아打 무관심 

이야? 영 아리송하네.

천년의 풍설속에 끈질긴 생명력을 지켜오며 그 

고난의 자태를 그대로 간직한 주목군락지에 닿았 

다. 이런 곳에서는 사진 몇 컷은 필수요건이리라. 

때 맞춰 동해의 운무사이 로 붉게 태양은 떠오르고. 

돌팔이 사진기사 소선생의 몇 번에 걸친 하나, 둘, 

셋. 김치 - 이가 있는 뒤. 새콤한 귤하나 나누니 산 

오름의 힘겨움에 헉헉대던 몇몇의 허옇게 땀에 젖 

은 얼굴에 생기가 돈다.

몇가락 남지 않은 머 리카락 덕분에 내 모자를 빌 

어 쓴 한부장의 모자벗은 머리에 김오름이 거칠즈 

음, 그래도 간다. 우리는, 당골을 향하여 - 저 양반 

땀에 절은 내모자 세탁해 줄는지 모르겠네.

장 군 봉. 해발 1,568m.
장중하고 남성 다운 중후한 웅장함과 포용력 을 가 

졌다는 태백의 주봉. 밀려오는 계절의 화사함을 시 

샘하듯 산아래서 불어 오르는 높새바람은 매섭 기 

도하지만, 

옷깃을 다시 여미는 저들의 얼굴엔 그래도 정상을 

정복하였다는 희열이 가득하다. 악석으로 쌓아올 

린 재단 앞에서 크게 심호흡 한번.

발아래 자욱히 깔린 운무 속에 간간히 솟은 태백의 

준봉들을 조망하며 웅지를 가져본다. 해와 산의 정 

기를 받으며 -

가자, 나라의 큰일이 있을 때마다 태양의 무궁한 

힘으로 성화를 밝히는 천제단으로!

천 제 단. 단군할아버지 모신 한배단에 꾸벅 고 

개숙여 예 한번 올림을 시산제로 대신하고 그분의 

큰 뜻과 의미를 되새겨 본다.

太 白 山. 크고 횐산.

화강암에 새겨진 태백산 지표를 뒤로하고 아스라 

이 보이는 문수봉을 향하여 나뭇가지 마다 하얗게 

설화 핀 산등성이를 정복의 희열을 안고 등산화 

K2 이선생의 선도로 우리는 간다. 오를 때와는 다 

르게 이제는 내가 후미에서 일행을 밀어야 한다. 

누구라 밝힐 수는 없지만, 누구누구는 헉헉됨이 아 

니 라 숫제 거 품을 뿜는다. 누구냐구?

조금 있어봐 다 알게돼.

어쿠, 아자자가 몇 번이 던가. 그래도 눈위이기에 

망정이지 진흙길이 었다면 어땠을까. 그거 상상되 

네.

드디어 태백산행 의 마지막 봉우리 문수봉아래 갈 

림길. 이 정표에는 바로 가면 문수봉 오름길.

우측으로 가면 금천리로 향하는 내리막길.

문수봉을 우회하는 길은 5년 휴식년제 에 들어 폐 

쇄. 권부장은 완전히 그로기 직 전. 무조건 하산길로 

가겠데.

그 길은 태백보다 강릉이 가까운 길.

그냥 가도록 둘걸. 금천리 방향으로 동조하고 나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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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부장, 한선생. 다. 잔설의 밟힘에 보드득임의 경쾌함에 내리막길

이제 알았지. 앞의 그들이 누군지.

다수의 산행 중 길 찾는데 약간 안목이 있는 본인. 

문수봉으로가자고 끌었지. 그래도 그들 의지는 강 

하데.

문수봉 정상. 다행이다. 이제부터 는 하산길이 니. 

저들 셋이 한말.

문수봉정 상은 바위 가 깔려 있는 너 덜지 대다. 정성 

들여 쌓아올린 돌탑아래 먼저 도착한 영감께서 나 

눠주는 사과한쪽은 힘겨워 후착한 일행의 소진된 

기력에 힘을 넣는 책임자로서의 애정인가, 내가 차 

고 있는 수통의 유일사 약수도 이곳에서 바닥이 났 

의 다소 수월함이 더하여 짐인가. 언 계곡을 건너 

고 뛰며 눈길 하산의 어려움을 일행의 엉덩이로 느 

끼며,당골에 닿았다. 열시 삼십분.

청정의 특급수에서 자라는 송어. 청담회관 송어히. 

산행 끝의 뒷풀이로서 백미일지 라. 그 맛 잊을 수 

없으리라.

서울행 우등열차. 산행의 노곤함에 깜박. 태백의 

선녀와 노니는 선경의 화원에 왠 괴성. 퍼뜩 눈을 

떳다.

청량리 내려!! 그 사람.이부장.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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